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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양 (1'를1J:P) 에의 훌4

<I)

인간은 누구냐 인생과 우주와 안종 (J、웬)파 션생 ('iii/I=.)과

내세(來{샌)의 삶에 대한 자기냐룹데로의 개념을 갖기 마렌

이마. 오늘날 안간이라는 개녕뜰은 픈본젝으로변화되어 가

고-있으며 언간자신의 새로운 재건-올 위한 또 다른 가l 념플

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마. 안간이 지니고 있는 판념적 능넥

은 바로 오성(팎性)과 자기집중의 원천인 것이마. 인간은자

신의 삶에 대해 갖는 판념에 따라 인생을 사는 태도를 형성

하는 것이아. 가령 예를 들어 그가 사랑하는 샤란에 대해

갖고 있는 판념들은 그 사랍에 대한 자신의 태도률 결정지

우는 것이마， 마찬가지로 마워하는 자냐 알지 뭇하뉴 자에

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태도와는 천혀 다른 태도보

해하기 마련인 것이다. 따라서 인간의 형태 (fi態)라뉴 것은

그 자신이 언찬에 대해 갖고있는 관념에 좌우되는 것이다.

바로 이러한 이유 혜문에 인간은 자신이 치니고 있는 관념

이냐 개념올 변화시키므로 견둥한 행위를 우월한행위로 전

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쿠란은 마음파 같이 계시하

고 있는 것이다.

「인간롤이 그툴 스스로의 마음 가집흩 바꾸지 않는 한 앓

라께서는 인간이 처한 여러 조건둘흩 변경서키지 않으시니

라oj

따라서 참마운 「오성 (↑까性)J의 걸로 이르는 유열한 방법

은 안생에 대한 옳은 이해플 갖논 것야마. 생에 애한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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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우주와 인간과 내세와 천생에 대한 이해없이는 이루어질

수 없는 것이다. 왜냐하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윤 이 우

주와 인간화 천생과 내세의 배후에 숨운 완빽한 의마률 파

악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촉성의 것이기 빼운이아. 바

혹 이것은 우리가 안생에 대한 우리둘 스스로의 판념율 형

성시켜 냐가는 기본쩍인 요소인 것야다. 이와같이 안생과

우주만상에 대한 천체척인 판녕 01 형성하게 되연 우리가 인

생을 살아 냐가는데 있어셔 발생되는 여려카지 어려운 품제

점률을 협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야다. 사실 이러한 푼

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올 경우 마음의 평화률 찾고 내척인 영

혼의 송화를 이루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.

그러나 우리는 우주와 인간과 인생 자체에 배한 밝윤 01

해룹 갖지 않은 한 이와 같운 알맞는 해결·책올 얻을 수 없

는 것이마. 그러죠즈로 인생에 있어서 빨천율 회망하고 삶의

개조(改쉰〉플 바라는 자풀은 「신앙」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

를 가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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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T)

이슬람은 우려 인간들에케 이러한 받음(信iflJ)올 추어서

우리로 하여금 항상 변하지 않는 성품과 확신에 찬 마음의

상태. 그러고 평정(平靜)된 영혼의 안정올 가질 수 있도록

해준다.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행위는 이슬랑올 자신의

종교로서 선택할 혜， 마음속으로 부터 발생한다. 그러므로

이슬랑은 신앙이라는 하냐의 기초(Mi隨) 위에 서있는 것야

다. 다시 말하자연 이 우주와 인간과 인생의 배후에는그모

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， 얄라(하느념)가 존채한마논 것올

믿는 행위 위에 이슬량은 그 기초를 두.J1.. 있는 것이마.ttl-

라서 이습랑은 맏는 자뜰은 알라， 하느넘껴l 서는 처음도 끝

도 없는 잉원불멸의 실체 (trf*)이여 야 세상 만물이 그분껴l

의지한다는 것을 굴게 믿는 것이다.

사람-들은 이 세상만물이 그 스스로 창조 되었아고 믿지

않올 것이마. 무엇이 만플어지 71 전에 반드시 그것을 얀든

창조자가 있융 것이마. 그러냐 이렇게 창조펀 것플은 유한

(有!썼)하고 불완전하며 우71 랙 (無싫力)한 동시에 항상 누군

가로 부터의 도움올 필요로 하는 것이다. 가-령 인간의 경우

륜 에월석 보 자. 인간 역사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시 섞어l

둡어 셔서 정 지 상낀}에 b~~ ;7,1~~二 유한성윤 지 니고 있는 섯이다.

우리의 썽활 쓰한 유한하냐， 왜냐하연 우리의 삶야란 매우

개셔l 끽연 섯이매 우리의 감각파 사고에 s의l 해서단만f 안 4식l 펀 ;

?였!1- 젓이기 혜문이마. 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 유한한 것 01

다. 하늪에 총총히 빛냐는 별뜰이 아푸리 무한성한 섯이 L'.}·

할치라도 二L 한계는 있는 젓이마.

따라셔 인간과 우주와 우리의 삶은 영빽히 유한한 켓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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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가 이려한 유한한 요소풀을 판찰해보연 이들은 결코 영

원해 질 수 없으여 어떤 외부책안 권농(權能)에 의해 .창조

되었마고 하는 것올 마악환 수 있는 것이마. 이 권-능(懶能)

이라·는 것이 바로 우주와 인간과 우리의 삶올 창조한 것이

라 볼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변 이 권능(權能)올 지난 분은

어떠한 인붙인가? 그분 역시 또 다른 권능에 의해 창조되

어진 파조울일 수도 있고 스스로 창조되어진 인물일

수도 있으며 이미 내재인 (I서在 i책)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

인물일 수도 있늑 것이다. 여 71 서 제일 처음-에 지적한펴조

울로서의 원능척 인물이란 옳지 못한 주장이다. 왜냐하연 만

일 ':L 권능-자가 피조풀이라면 유한성을 치나가 혜운이다. 그

러고 둘째로 자 71 스스로플 창조했다는 주장 역시 이중·척

자 71 모순을 지니 71 쐐문에 옳지 붓한 것이다. 짜라서 이

창조주쓴 하냐의 내j(~인 (I샤仔:t셔)으로서 마땅히 혼재하시는

영원한 속성의 것이다. 그 분은 바로 지고지혼(~l:‘ :j ￥-빡:)하

신 「알라 (Allah)J. 즉 「하느넙」인 것이다.

어떤 사량이든 양식이 있는 사합을은 그자신이 불완천하

고 우 71 력하며 다흔 어떤 것으l 도웅올 항상 필요로 하기 때

문에 영원한 창조주가 있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휠 것이

다. 사실 이 세상에 좀채하고 있는 삼라만상(森羅萬없)01

창조주， 측 하느닝으l 존재 하섬올 냐타내 주고 있마. 자연

페 인생의 여러 현상뜰， 그리고 언간의 특성들은 바로 지고

지흔하신 알라의 살흔 (W{{:)히-삼올 냐타내 보이논 결정적

증거들인 것이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슬랑의 성서(聖I착)

「쿠란」은 하느닙의 계사를 통-해 우리 언깐들요 하여금 안생

의 여러·현상올 판첼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마. 왜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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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「푸한」올 읽으므로서 하느닝의 존재하싱올 증명하는 여

러 증거둘올 찾을 수 있기 빼운인 것야마 r쿠란」의 여러장

들은 이러한 하느녕의 존재에 대한 사항플을 엔.급하고 있는

데 「알오부란 (AI Omran) J 장에는 마음과 같은 알랴의 계

시가 있마.

“천 AI (天地)톨 창조하시고 낯과 밟흩 구벌해 주심 것이이

말로 하느님께서 이성적 (理性的) 연 차를(인간톨)흩 위해 버l

쭈신 기척이니라"

그러고 「얄 품 (AI R디 m)J 장에셔는 마음과 같이 계시하고

있마.

“천AI(天地)의 창조와 너효|틀의 언어와 피벌색흩 구범지

워 주심 것은 알라께서 이후어 률롤 여러 기척충의 하나이

니라"

또한 「알 카시아 (AI Ghashia) J 장에서도 다폼과 갈이 발

씀하고 계시다.

“그너|톨온 어떻게 낙타가 만톨어졌르며， 어떻게 하늘이

그리 높으며， 어떻게 삼(山)를이 형성됐으며 또환‘어찌하

여 이 대치(大地)가 이훨게 고혼가톨 월지 못하는가?"

그러고 「얄 타- 릭 (Al Tiaril‘)J 장에 서는 마음과 갇이 밝

혀고 있다.

“인간롤은 그톨01 태어난 경로톨 힐아야 활지니， 그를혼

혀리와 가슴 사이에서 생기는 액처|의 효톨므로뿌터 창조되

었느니라"

또한 「알 바카라(Al- Baqqara) J 의 장에서는 마옴파 같이

계시하고 있다.

“천지활조(天地創造)와 밤과 낮의 구벌， 대양(大·洋)을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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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하여 암감톨흩 이톨게 해추는 선박톨， 이미 활빼 혜쳤턴

대지 (大地)에 하를로 부터 비톨 뻐려 모톨 혈아있는 것톨를

활기없게 맘톨며 바람률 일으키는 톨시에 하를과 댐사이에

방활하는 구률흩 만드시는 것. 이 모돈 것흩 쩨닫는 자톨를

위체 하느님쩨서 베푸심 기척톨밑지니라 ..

야밖에도 주란의 않운 귀절률은 우리 연간률훌 하여금 우

려둘 주변의 않은 것을 판활하여 하느념이 혼재하섬율 째

달체 하고 드다어는 하느념， 「알라」에 대한 우리률의 벌융

올 보다 강하고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다.

그렇다. 하느넙。 l 존채하섭을 믿는‘ 행위는 안간 본유(本

쉰)의 특질인 것이마. 그러냐 야러한 본유적인 믿옴윤 그냥

방치해 둘 경우 우의식척으로 오도(원導)펀 갤로 바져 률어

가기 쉬운 것이마.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책 성향(薰.찮織的

性|서)은 믿음의 대상들을 그릇된 상상으로 채색시켜 그것이

마치 진리인 것처럽 위장시켈. 수도 있는 것이다. 이혈 경우

인간률은 쉽게 현혹과 불신(不쉰)속으로 바져 풀어가게 되

는 것이다. 우상융 숭배하고 미신에 탕익하는 행위률운 바

로 이러한 무의식썩 경향의 닝l 극책안 컬파률인 것이다. 이

련 이유 빼품에 이슬랍윤 우의식젝인 받옴외 상태흩 창흰

밀옴에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. 이슬랍윤 사합

율에게 하느닝의 신성 (~j'배性)에 어긋나는 요사훌 하는 것융

급하며 하느닝을 하냐의 물질젝 대상으로 변신 시켠다든지

아니연 불신(不첨)파 다선주의(~빼 E홉) 혹은 참펀신양이

거부하는 기만과 OJ 션으로 이끄는 모든 우상숭배흩 끔하는

것이다. 그러묘로 이줍란은 이성(빼.性)과 양십율마옴외 기

훈으로 상게하여 모순 무솔립(섞 X) 로 하여금 우상숭배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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}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냐오는 믿용에의 확신을 갖·

도록 장려하는 것이마. 즉 이슬랍에서는 모틀 우의식척 행

위률 이성의 단체로 끌어 올려그L 이러한 섬척 차원 (心的次

j[;)에셔 믿옴의 행위를 지속할 것을- 권장하는 것이다. 앞에

서 인용랬듯이 알라께서는 “천지률 창조하시고 낯파 밥올

T붐하신 것은 알라께서 이성책언 자둘올 위하여 베푸신 치

적이니하”하셨다. 따라서 무슬럼들은 이성을 최후의 심판

관으로 상아서 끊임없야 사고하고 연쿠하며 심사숙고하는

신앙의 단계에 이르려야 하는 것이다.

성 「주란」은 우려 인간플로 하여급 자연의 업칙올 발견하

고 그것률을 바탕으로 하얘 올바른 빌음의 킬로 나가야 한

마는 것융 수백벤썩이냐 반복하여 캉조하고 있는레 이것은

안간룰에게 。l 성의 힘을 사용하여 보다 신충하게 사고하고

영상해야 한마는 것을- 의미하는 것 01 다. 이렇게 할빼 안간

률은 자신외 멈음에 대한 강한 확신파 증거률 가지게 되며

그들의 조상률이 아무련 사려 (思!엎)냐 검호없이 저 질 렀 던

많은 오류와 파오훌 피할 수 있케 되는 것이다. 이것야 바

로 이슬랍01 바라는 이상최인 믿음으l 형태인 것이다. 이슬

랍은 켈코 맹목척이고 무커력한 믿옴을 요구하지 않는다.

이슬람은 스스로 판찰하고 사색하며 영상에 젖어 여성의 착

용율 거천 계몽되고 확신펀 신앙올 요챙하는 것 01 다. 다시

말하자연 이슬랍윤 모든 우슬럽율이 속깊은 상념에 젖윤 후

”알라는 위대하시다”라는 충품한 얻음올 자발척으로 갖꺼l

되는 것율 바라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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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>
안깐이 Al 혼지고하신 알라를 정신책으로 믿어야 한마는

외우에도 률구하고 인간은 이성파 치능의 한계 빼문에 감각

파 오성흩 통해 얻올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올 인식할 수뉴

없는 것이아. 화라서 인간은 하느념 자신율 파악하거냐 하

느념의 실체 (헬休)률 언식할 수 없는 것이마. 분명히 하느

념윤 이 우추와 인간파 삶 자쳐l 훌 초월해 있는 것이다. 그

러변 우려들은 다옴파 같은 의품점을 갖게 필 것이다. 즉

“하느님의 성.쳐l(’R休)훌 우려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

떼 어떻게 확신율 갖고 하느넙율 믿율 수 있겠는가? •• 하는

질문융 가질 것이다. 그 밥벤은 매우 간단하다. 왜냐하변 여

기셔.9 1 믿옴이란 우주. 안깐. 인생파 같은 하느념의 펴조

풀들의 실채함촬 흥하여 증명 되어지는 바로 그하느넙외 실

흔(￦存)하섬올 당!뉴 행위률 말하는 것이기 혜품이다. 따라

셔 언간의 하느넙에 대한 맏융윤 바로 심성 (心性)의 능력내

에서 쳐l 득한 확신 위에서 생져 날 수 있는 것이아. 사실 하

·느닝 자신 (Divine Self) 윤 이 우추와 인간， 그러고 인간의

지놓율 초월하고 있기 빼폼에 우리들은 하느념의 권놓이 엘

마나 크여 하느념외 정체가 우엇언가롤 파악할 수 없는 것

이다. 이퍼한 언간의 지농척 한계는 하느념에 대한 주져와

회의활 유발한마겨 보마는 오히려 하느넙에 때한 맏옴을 강

화시켜 주는 것이다. 그러묘로 하느넙에 대한 우리의 믿음

이 마유축 깊은 꿋￡효 부터 발산되기 째풀어1 하느넙에 대

한 우리의 인식은 싹백한 것。 l 다. 동시에 하느넘의 존채에

대한 우리의 감정 역사 마옴파 연환되어 있기 빼운에 하느

념의 젤흔 (1뺏({)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매우 확실한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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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뉴 젓이다‘ 이 모든 것은 우리률에체 하느념이 내려주신

모든 쳐1 시뜰에 대한 완젠한 실현파 적극척 강정올 갖도록

해주뉴 것야마. 반대로 이것은 하느닝에 대한 우리의 강한

맏읍에도 불쿠하고 우라둘은 하느념의 선리률 깨달을수 없

으며 오직 초월;:r:H웰핸 X)로서의 하느넘으l 말씀에 승북하

논 갤 밖에 없는 것이다. 선정 하느닙의 잔 el 와 그 설현은

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포착·할 수 없는 무제한하며 끝없는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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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'N)

하느남의 사도(예언자)들에 대한 훨요성 여부률 마홈에

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윤 무엇안가? 그것은첫

째， 인간이 지고지흔하신 하느님의 피조물이며， 둘째로 인

간은 본귀-척으로 종교라는 믿옴에의 풍성을 지냐고 았는

동시에 셰밴째로 안간은 그의 감정속에서 그의 창죠추롤 성

화(뿔化)시켜 거룩한 훈으로서 숭배한다는 점이다. 이것운

바로 인간과 그의 조물주«(造物主)와의 판계훌 찰 나타내고

있는 것이다. 만얼 이러한 판계가 아우련 결속(홈東) 없이

그냥 방치된다변 아마도 하느념이외의 마를 장신(雜神) 율

받게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마. 그러으로 이와

같은 인간과 하느닙간의 판계는 보다 썩철허 철속되어져야

하는 것이마. 01 러한 결속운 결코 유한하고 무기력한 안간

에 의해 강화훨 수는 없는 것이다. 왜냐하연 인깐윤 하느념

의 실체훌 파악할 수도 없을 뿜 아니라 하느념과 언간자체

의 판계훌 구성활 수도 없 71 빼붐이다. 따라서 야와갈윤 언

간과 하느녕간의 판체률 푸성하고 보다 결속융 강화시키는

동시에 바른 종교률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(예언

자)률 이 지상(地上)에 보내셨먼 것이마.

사랑들이 하느녕의 예언자들율 훨요로 하고 었다는 또다

른 증거는 자신의 ‘본농척 욕망과 육체썩 욕쿠 그러고 얼，.(1

척안 만족을 채우려·는 인깐의 훤초책 자셰에셔 핫아훌 수

있는 것이다. 만얼 이러한 만족이 그 어혜한 철서도 없이

성취되어 진다변 인간윤 풍극책으로 그릇된 얀족율 채우고

급기야는 하냐의 재앙속에 빠져들어가게 훨 것이다. 그려요

로 안간의 본농척안 활동윷 규제하여 철셔흩 풀 수 있는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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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의 체계가 펄요하게 되쓴 것이마. 이러한 켠서나 체계 역

시 언잔 자신에 의해 개발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. 왜냐하

연 사랍률유 자신률의 본능올 환경과 조건에 봐라 각기 얼

방척으로 이해하71 혜품인 것이마. 아우렌 흥얼성도 없이

안잔이 이 모든 것율 개발하도혹 방치하여 푼;:+연 이것 역

시 인깐을 하나의 파국(破웹)~로 풀아넣케 하는 것이 훨것

이다. 그러므로 이와샅은 철서와 체계는 바로 천지천웅하신

얄라로 부터 추어지는 것이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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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V)

또한 성 주란야 알라로 부터 계시되어 졌다는 증거 역시

혼채하고 있다. 성 주란은 여l 언자 우항맏(그붐에게 하느닝

외 ·형화와 축북이 깃드소셔)에 의해 천닿되어천 아랍어로

쓰여진 성천(훌훌典}이다. 우리들은 쿠란의 출현에 대해 세가

지 가능성율 에축할 수 있율 것야다. 즉 첫째는 아랍 사랍

률에 외해 쓰여쳤거냐 풀째로는 에연자 무함맏에 의해 쓰

여 졌거냐 아니연 제번째로 알라 그분께서 부터 계시되어

진 것아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. 쿠란은 아랑어의 독

륙한 훨체로 쓰여졌기 빼품에 위에 썩은 세가지의 가능성을

제외하고는 다른 이설(異說)이 있을 수 없다.

헛째 아합사랍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추정은 다분히 모순

이다. 왜냐하연 다융파 같은 주란의 귀철들이 이릎 찰 반영

차고 있치 빼뭄이다.

“아휠 사활톨에거| 밭활자니， 루란에 있는 문장과 풍월하

거I 10개의 귀훨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... ‘

“아할 샤할톨어l 거| 밟활.xl 니， 루란의 한뀌절과 대똥활 수

없는 아힘어 훈장훌 힘 뀌훨만이라도 만롤어 보라고 '"

°1 러한 푸란의 귀절에 따라 않은 아랍의 학자들， 특히 운

학자률옹 푸란외 귀절과 갈이 완벽한 문장올 만율어 보켜고

슐하꺼l 노력했으냐 질패하고 말았던 것이다. 따라서 이점

용 아랍 샤함률이 주란올 칫，"'t l 않았다는 사실올 영백히 밝

혀추고 있는 것이다. 그러변 쿠란은 「우함망」으로 부터 냐

흘 갯얼껴? 01 것 역시 옳지 옷한 추측인 것이다 r우함맏」

홀 연간에 지냐지 않늪다. 그것도 아랍사회와 아랍띤쪽에

소휴훤 명엉￦씁랍인인 것이다 따라서 아우러 「무함맏」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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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하 할지라도 그의 동료 아탑인들에 실패했띤 푸란모조

관 체착을 r무함맏」인늘 해 1쉴 수 있는 이유는 하둥에 없는

것이다. 예연자 「무함 r갇」은 오직 알라， 하느넙께서

런 것을 사실 그대로 천랄한· 것 밖에 없으며 쿠란의 귀젤과

판련하여 자신의 의견올 펠 t다}에뉴 오놓날 「하·뎌쓰J (사도무

것긍| 덤 혀l 연자 자신의 스타일율 이

껴1 시내

。 1 _,=
끼λL릅行앓)에함말의

따라서 쿠얀외 귀절파 예연자의 가용했던 것 뿐인 것허다.

르청， 즉 하다쓰논

러한 사실은 주란이 결코 우항만 자신에 의해

하·둥에 유사성이 없는 젓이마. 결국 야

쓰여지거나

더우

기 당시의 아량어에 정통하고 아랍어의 문체 (文i$)에 눔숙

했던 아합어 학자들도 쿠란이 섣코 무함망에 의해 쓰여졌마

거나 우함맏의 문쳐1 와 유사하지 않마는 것올 학문척무로 잘

밝혀주고 있논 것이마. 이들 학자들은 무함맏’， I

입증하는 것이마.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올 영백허

내쿠란의

즈:.:;ot~흩}’ 。~천수 받았다고용율을 지브리옐이라는 천사호 부터

성 쿠란에는 다음과 감←은 계시가 수그래서짜름인 젓이다.

있는 것야다.록되어

“우리톨은 저톨01 쿠란이 인간에 의해 가르쳐철 것이라는

말쓸이 명백히 아랍어 잃지라

도 그것흩 전하는 자의 언어는 O~합어가 아닐지니 211. ~

야제 쿠란이 아랍인들이나무함망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

쿠란의있나니.바톨앓고

알라쿠-란은 분영허 지고지촌하선다는 것이 입증 되었마.

서척을계시내려진 것으로 이는 여l 연자 무함맏의로부터

바로

의미하는 것야다.

무함맏(그분껴l 알랴의 축복파 평화가 깃드소서)운

하느넙의 말씀파 그분의 율뱀을 담은 쿠란이라는 성서쓸 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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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에 가져오신 에언자인 것이다. 우함받은 하느닝의 율

법률올 이 지상에 최후로 가져오신 알라의 사도이신 섯이다.

이점은 바로 무함맏이 예언자됨을 증명하는- 또 다륜- 논리적

자료i인’것이다. 여기에 모든 무슬립들이 알라와 그붐의 어l

언자 무함맏의 메시지훌 믿고 성 쿠란을 하느념의 말씀으로

승복하여 짜르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.

따라서 하느닝. 얄라에 대한 믿옴은 이성파 확신을 통해

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깃을 바탕으로 하여 하느념의 말씀들

파 신성(神性)에 따르케 되는 것이마. 우리들이 알라를 받

고 그붐의 신성 (神性)올 믿는 한에 있어 서 우리늘은 그붐께

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변

이해할 수 없더라도， 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마. 이와 마찬

가지로우리들은내세(來世)에서의 재생(再生)파부활 (復

活)， 천국(天國)과 지옥의 존재항， 신앙의 책임과 의

무， 천사와 약마 둥과 같은 쿠란과 하다쓰에 언급되어진 사

실을올 믿어야 하는 것이마. 비록 어뻔 이의 믿음이 다른

사랍으로 부터 천해 들어서 시작된 것이라’할지라도 그카

믿는 한， 그 믿음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됐

기 때운에 가능한 것이다. 무슬림들운 자신의 이성을 통해

확신이 선 것이냐 쿠란파 하뎌쓰에 쓰여잔 모든 것을 믿어

야 하는 것이다. 그러냐 반일 주란파 하다쓰가 옳다고 인정

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들이 행해서는 얀되는 금기(養콤、) 사

항인 것이마. 따라서 무슬램들은 자신의 이성￡로 확신。l

섰마 하드라도 그것올 쿠란파 하다쓰의 말씀과 비교해 본

후 행롱으로 ‘옮겨야 하는 것이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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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VI)

무슬립들은 또한 현셰와 내세를 판가릉하는 최후의 성판

얼윷 믿는다. 사랍들은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최

후외 심판율 거쳐 내세에서 그 스스로가 책임울 지는 것이

마. 축 내세에서의 」휴활이 현세에 있어서의 행위와 믿옴의

강도(彈度)에 화라 절정된마는 것을 우슬립률은-믿는 것이

다. 따라서 무슬렵율운 인생올 살아나7}는데 있어서 알라

께서 정해 놓윤 융법(律法)과 명령율을 준수해야 하며 최후

외 섬판날에 가서 얄라체서 가신이 현세에셔 행한 모든 행

위률 섬판하신다는 것을 받어야 하는 것이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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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VI)

이제 우리플은 맨 처옴 언급했던 이 우주와 인간파 안생

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명

료한 윤픽-을 갖게 되었올 것이마. 즉 우리의 이성에 의한

추리 (헤t.fl엔)뉴 션생 (，iij'U과 내세 (來 tit)는 어떼한 것이며 우

리의 헨세논 이 두 세계와 어떠한 연판을 갖고 있는 가 하

는 것올 어느 정도 해영할 수 있었올 것이아. 그러고 우리

둘윤 이러한 모는 것이 이슬람이란 종교뜰 -통해서 해명휠

수 있었다는 젓올 깨닫촬 수 있었·올 젓이다

이러한 해 셜책쓸 찾았올 째 우강I-룹은 인생에 대한 보다

명확한 판념올 쿠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이 것은 바로

우리 언생이 새로운 르네캉스(재생)에의 갤로 ;;t l 맏올 수 있

도록 해주는 모든 원척들의 기초률 이루는 것이마. 문화가

싹트고 여러 tJJ 률파 신 ;<1 어 국가사쳐l 가 성립훤 수 있·는 근

거도 바로 여기에 있깐 것이다. 이젓이야말로 이슬람이라

고 하는 신앙의 출말점이며 앙엽인 것이다.

쿠반에 계시되걸;

“오 믿는 자톨이여 ! 일라와 그의 예언자와 그의 예언자

에게 계시되어진 성서를흩 믿고 또한 예언자 무활맏 QI전

에 계시 되었던 모든 성서를흩 믿흩 지어다. 알라와 그의

흰사를파 성서를과 예엄자톨과 효|후의 심판일률 믿지 암는

자톨에게는 가혹한 혈벌이 내월 지어다 ..

하셨다.

그리고 얀에서 입증 되었듯이 우뜰럽의 알라에 매한 믿음

-뜬 필수석인 껏이다 따랴서 무슬힘뜰은 이슬람의 법율쳐l 계

인 「샤리아 (Shari ’ a)j 플 준수해야 하는 것이마. 왜 냐하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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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샤리아」는 성 쿠란과 하다쓰으l 말씀율로 쿠성되어져 있기

해푼이마. 만일 우-슬립이 이률 준수치 않윷 경우， 그는 불

신자 (.1~fit K) 가 되는 것야다. 빼문에 그것이 종교의식을 마

루는 것이푼. 대언판계냐 음식풀이냐 처벌올 다루는 것이

틀 간에 「샤리아」의 얼부냐 천부롤 거부하는 것은 바로 믿

지 않는 자의 행동·안 것야마. 그래서 쿠란어l는 다옴과 같은

사항률을 지킬 것올 명하고 있는 것이다.

“알라께서는 장사톨 힘용하시되 이자놀이톨 를하셨느니

라 ••

“남녁톨 막혼하고 도척휠 함 차를흔 그톨의 손흩 훨단해

야 하느니라 ..

“너효|톨롤 혹온 톨톨의 고기나， 피 그리고 돼지고기와 맡

라의 이톨 이외에 다률 이톨으로 잡온 고기는 무엇01나 먹

어서는 아니 되느리라 ..

.이슬합의 법률체계률 맏는 다는 것은 항상 이성의 작용과

얼치하지는 않는다. 그러나 지고~l혼하신 알라는 우리 인간

보다 월둥히 우월하시고 사도 우함맏 역시 완빽한 인간외

하냐였기 빼푼에 알라의 말씀과 예언자 무함망의 연행융 준

수해야 하는 것이다. 그래서 푸란에 다옴과 갈이 계시하고

있는 것이마

“너의 하느님， 주 앙라의 쫓하심으로 저톨흔 네가 그톨

의 논쟁에 심판판이 되어 모틀 월훌 월만륭| 해철해서야 너

톨 믿를 지니. 네가 십판률 행힘후에 저톨흘 아무렁 근심

도 느끼지 않고 너에케 원접회 순훌활 치니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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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혹: 이슐합의 유일성

자배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01홈A효.

모든 찬미는 알라껴l 었율지니 사도 무함말에게 당신의 축

륙파 쿠훨율 내려 추생소서.

모든 사랑률온 자신외 생애에 있어서 본질척언 것률이 무

엇엔가톨 찾아내기 위해 숱한 사색에 참긴다. 이러한 사색

에 참기묘로셔 그는 인생의 척철한 항로흩 모색할 수 있는

것이마. 우리률운 어뻔 개념에 대한 옳고 그를율 철정할 빼

결쿄 다톰 사항야 그러하니까 냐도 그련 태도톨 취한 마는

소극척 삶외 방식율 패해야 하는 것이마.

이 빼 우리롤은 스스로 자품(엄問)해 보아야 하는 것이

마. 즉 “다른 사랍들이 취한 태도는 옳은 것이었먼가? ".

“내 이웃들이 그형케 했다고 해서 나 역시 높윤 벌딩에서

휘어 내려는 것이 정당화훨 수 있을 것언7~? "하는 화우l 의

철운율 자기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. 물혼 자신

외 당뻔 역시 “아니오”라는 결혼에 이르게 훨 것이다. 딱라

서 이와같은 자품파청은 감정책언 요소냐 다른 사랑으로 부

터외 영향을 발지 않고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대한 확신올

갖도혹 해 주는 것이다.

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철적안 품제중의 하냐는 아마도 종

교와 신앙얼 젓이다. 이 종교와 신앙이란 문제에 대해 보마

객판석얼 수 있기 위혜 우리둘은 모든 여러가치의 가능성，

쪽 마옴파 같은 가능성둘올 연쿠， 검로해야 할것이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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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 세상은 우염의 월치로 혼재한다고 톨 수 있률 까 ?

2) 한 봄 이상의 창조주가 존재함다는 것은 가눔함가?

3) 이 세상온 그 스스로 독자척으로 창조훨 수 있었흩

η.?

4) 하느님께서 자식률 가진다는 것이 가눔한 것인가 ?

5) 오칙 한봄만의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훌거는 무엇인

7.?

무엇보다 먼져 우려률윤 “우연의 일치 (偶然의 一致 :Co

incidence) ..라는 용어에 래한 정의률 내려야 할 것이다.“우

연의 얼치”란 예정되거냐 계획되지 않은 체 우연히 발생하

는 행위의 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

규칙이냐 규제의 지배률 발지 않는 행위흘 말하는 것야다.

예률 하냐들어보자.

만얼 어떤 사랍이 버스정류’장에 있마가 아첨 8시경에 그

의 친구가 차흩 타고 지나가논 것올 보았다고 가정하자. 이

해 이 둘은 결코 g시라는 정해진 시간에 서로 보기로 약속

하거냐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그것은 서로가 알지 뭇

한 체 우연히 발생했떤 것이다.

이제 여러한 “우연”이라는 개념올 이 셰상 만울에 척용

하여 보자. 정말 이 세상이 우연의 일치로 생져났다고 하

는 것이 가능한 것안가?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

야 아무렌 질서냐 규칙없이 마음데로 움직이고 있마고 폴

수 있겠는가? 태양이 서쪽이냐 남쪽에서 솟아오릎 적이 있

었던가? 그러고 달이 지구에 대한 공천(公陣)을 멈추였던

척이 있였든가?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낭극이 북극이 되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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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 사혜가 있었던가? 그러고 사랍이 바다밑에 잘고 물고

기가 지상위에 사는 그렌 세상의 도래가 가능할까? 이 모

든 것은 샤살 얼어날 수 없는 것둘이다. 만물은 그 스스호

가 풀리칠 수 없는 철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마. 즉 맞물은

각 71 의 커능을 지니고 있 71 혜문에 이러한 「우연」이란 반

복하여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.

우리들은 반복이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규칙을 이루

는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. 따라서 이 세상은

결코 우연의 얼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권능(權

합;)을 가잔 계획자로 부터 창조되어 진 것이라고 불 수 밖

에 없는 것이마. 그러변 여기서 “권능{權能)tt이란 무엇융

의미하는 것인가? 이제 우리들은 이 “권능”이란 개념을 정

의내리기로 해보자.

1) 이 세상이 스스호 창조휠 수 있다는 것윤 가능한 얘기

얼까 ? 우리가 “세상”이 니 “자연 (Nature) "이 녀 하는 것을

정의내리기천에 “자연”이라는 붐려되어진 것이 따로 혼재

하고 있는 것 일까 ? 자연은 냐와 당신파 우리들 모투률 포

함한 세상만울올 의 cl 하는 것이다‘ 따라서 우려들은자연외

얼부인 것이다. 때문에 자연이 그 스스로 생성되었다고 한

다면 이 것은 인간이 암간 스스로률 창조하며 산과 바다 역

시 그플 스스로를 생성했다는 것을 의이하게 되는 것이다.

만약 어떤 나무 하냐가· 스스로 베어져서 책상올 만툴고

의자률 만드는 것을 보았마고 주장한다변 아마 어느 누구

도 이를 믿지 않올 것이다. 왜냐하면 어떤 펴조물(被쉰物)

이 있으연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자가 있기 빼품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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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마. 이것은 마치 행위자가 없는 행동야 혼채할 수 없

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언 것이다. 짜라서 이 세상야 스스

로 창조되었다는 사살을 우리는 수학할 수 없는 것이마. 이

제 또 다른 푼채점을 논의키로 해보자.

2) 각기 기능올 달리하는 하느넙(神)이 한분 이상 존재

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얼까? 예를 들어 악(惡)을 주관하

는 하느넙야 짜로 었고 션(善; )올 주관하는 하느넙 역시 딱

로 혼재한마고 할 수 있올까 ? 그러고 동물올 주판하는 하

느넙파 인간을 주채 (主宰)허-는 하느넙， 대지 (大;빼)를 주판

하는- 하느념과 바다(海洋)올 추재하는· 하느넙이 각각 따로

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올까?

만일 한분 이상의 하느념이 이 세상에 존채한다연 거기

에는 여 러 하느닝 (뚫神)둘간에 승리를 위 한 투쟁 이 그칠 날

이 없올 것이다. 가행 악함을 주재하는 신 (I{빼)은 야 세상에

사악(牙R惡、)함이 풍마토록 노력할 것연 반변에 션(善)을 주

관하는 신은 그와 역행하는 노력을 할것이 분명한 젓이다.

따라서 이 두 신(神)깐에는 서로 불화가 생걸 것이고 급기

야는 이 셰상에 혼돈올 가져오게 할것이다. 만얼 어떤 神이

태양을 서쪽에서 뜨케하고 동시에 다른 神야 태양을 동쪽에

서 뜨게 하거냐， 아니면 각기 밤파 낯을 동시에 가져 온다

연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속에 빠질 것이마.

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.

아주 쉬운 예플 들어보자 : 한 명 이상의 션장이 있는 선

박이나 둘 이상의 통치자가 있는 나라가 있올 수 있을까?

왜 항상 최고의 지도자는 한 사람 뿐일까? 왜냐하연 한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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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지도자가 혼채한다변 만사가 장훗되기 빼품인 것야

다. 짜라셔 이 세상융 추채하고 추판하시는 하느념운 요칙

한분밖에 없는 것이다.

3) 하느념이 한분밖에 안계시다는 것율 충명할 수 있는

다른 방법률은 무엇안가?

그에 판해서는 않은 충거들이 었다. 우션 그 한가치로는

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만얼 투 붐 이상의 하느념이 혼재

한다면 야 세상은 온통 혼란투성이 얼벤떼 아칙도 철셔홉다

는 점이다. 그리고 또 다흔 증거로서 이 세상에 혼채하는

사풀이냐 개념률이 서로간에 유사성을 지녔마는베셔 창초

주가 한 붐 훈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. 축

아시아인이냐 쿠라파인이나 그 기본걱언 모슐에 있어서는

동얼한 것이다. 이둘 모두가 동얼한 소화기환， 신경계흥，투

다러， 양 손， 어려둥율 지니고 있기 혜운에 백언총파 황인

종이 각카 마른 창조주에 의해 생성됐다고 폴 수 없는 것이

다. 그리고 모든 동풀파 식물률 역시 동얼한 규척에 의해

지배되고 있마는 사실은 결국 하느념이 한분밖에 안계시다

는 것올 업중해 주고 았는 것이마.

또 다른 평뱅한 증거가 있마. 그것윤 우리가 의사흘 소흉

하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. 만얼 중국언 어한

야 한명을 영어반올 사용하는 렌던에 어렸율 척부터 뎌l 혀다

놓아보자. 그 어련이는 어떤”말율 사용하겠는가? 말할 것

도 없이 영어률 사용할 것이다. 왜냐하연 듣는 행위는 발하

는 행위의 커초가 되기 혜문인 것이다. 혼허 인간은 언져

듣는 것올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윷 배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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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01 려한 이유빼품에 귀억어리가 뱅어라씌l셰훌 변할 수

없‘바고 하는 갯이다

01 쳐l 우리는 안간외 최초 시대로 률아카 보자. 최초의 안

간 r아당」이 어느 누쿠로 후터 한마뎌도 풀어보지 붓한체

괄할 수 었체 되었는가? 그에 대한 대랍은 「푸란」에 쓰여

있듯이 하느님께셔 말하는 방법율 가르쳐 추었커 빼품인 것

이다. 하느님께셔는 최초의 언간 「아답」에게 말하는 방랩

율 가르쳐 추었고 「아당」은 다시 그 후손률에게 전숭해 주

어 오놓날 우리에게 까~l 어르렀먼 것이마.

“하느녕，)1 혼재한다”는 또 다릎 중거률 살펴보자. 그것운

“하느념 (God) ..야란 용어가 모든 언어에 쓰여치고 었다는

사실이다. 모든 언어에 있어서 “명칭”이라는 것은 실채 (實

在)하는 사률에만 부쳐지는 뱅이다. 예흩 률연 “댈레바혼”

운 50년천만 하드.라도 혼채하지 않았고 짜라서 “탤레 tll 혼”

이란 명청도 알려지지 않았었다. 그러냐 “하느닝”이란 용

어는 그 훈의 젤재 (實在)함올 보거나 체험하지 않고도 모든

언어에 그 시초부터 혼채해 왔었떤 것이다. 이러한 현상은

철국 천 세계가 하느닝이 좀채하섭을 천책으로 믿고 있다는

것을 의마하는 것이다.

우리의 최초의 조상안 「아당」윤 「하느념」율 보셨고 하나

념의 명칭이 ;:L률 흉해 숱한 세배률 거쳐 우리에게 천해져

왔었다. 그러냐 우리풀이 「아담」이후 여러 자손으로 벤영

하어 나누어 져 왔 71 빼문에 「하느넙」이란 명칭이 여러가

~l 언어촉에 각커 다른 명청으로 혼채하고 였는 것야다.

하느념윤 우리의 마옴속에도 존채하고 계시기 혜문에 우

리들은 필요할 빼연 폼찰 그분껴l 의지하려 듣다. 무신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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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無信論者)이둔 공산주의자든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봉

착하변“오하느닝 (0. God)"이라고말한마. 어떻게 해서

이러한 말이 모든 인간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것인가?

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

고 주채하시는 한 붐뿐인 하느념이 존재하심을 믿고 안정

하는 것이다. 우려가 그 붕을 볼 수 없다하여 그분야 존재

하지 않는다 (His Non-훨xistence)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이

다. 만일 밖에서 녹크소리가 냐연 방에 있는 우리는 누군

가가 문밖에 있마는 것올 알 뿐이지， 그가 누구이며 그의

쳐l중이냐 키냐 피부색잘올 알 수는 없는 것이다. 우리가 알

수 있는 것이라곤 문을 녹크한 자가 밖에 있다는 사실뿐이

며 그 밖의 모듣 것은 그가 방안으효 들어와 자신올 소개할

혜야 바로서 밝혀지는 것이다.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

만물은 우리들에케 이 세상올 주재하시는 창조주가 존재하

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종교를 보여주시어 영

혼의 방황으로 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연자들을 이 세

상에 내려보내신 하느넙이 한분 밖에 없다는 사실올 냐타

내 주고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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